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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산업 노동생산성 미국의 36%
KIET, 제조업은 미국의 31% 수준 … 철강 72.6%에 섬유 22% 불과

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1% 수준에 불과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

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산업연구원이 11월3일 발표한 <주요 제조업종의 한-미-일 생산성 비교와 시사점> 보고서에 따르면, 실질부

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2002년 현재 미국의 31.4%에 불과해 1990년의 32.6%

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,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1990년의 45.6%에서 2002년에는 26.4%로 크게 낮아져 생산성 격차가 더욱 

커진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노동생산성이 1.3배 정도 높지만,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26.5%, 일반기계는 

16.1%, 의류는 9.4% 수준에 그칠 정도로 노동생산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.

부품소재형 산업 중 철강은 미국의 72.6% 수준이었고 섬유와 화학산업도 각각 22.0%와 35.8% 수준으로 열

악했다.

IT업종 중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2.8%, 일본의 61.9% 수준이고, 컴퓨터는 미국의 

28.1%, 일본의 50.5%, 가전은 미국의 69.2%, 일본의 94.2% 수준으로 나타났다.

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른데 따른 것으로 1996-200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

치가 연평균 3.3% 증가에 그친 반면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9.6% 증가해 단위노동비용이 6.3% 늘어

난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, 일반기계, 섬유, 의류 등 미국에 비해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은 업종에서 단위노동비용이 2자릿수 증가

해 가격경쟁력이 크게 불리해졌다.

미국은 임금상승률이 3%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의 강한 임금억제 정책에 힘입어 1% 미만의 낮은 

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.

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일본과의 생산성 격차가 여전히 

좁혀지지 않고 있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, 주력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

위해서는 생산공정 개선, 인적․물적 자산의 효율적 활용,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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